
세포탁심 수출가“급락"
8 0 0달러 이하로 거래 … 세프트리악손 수요는 증가

감염증 치료제 원료로 쓰이는 세포탁심나트륨이 국내 생산기업들의 출혈경쟁으로 수출가격이 하락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포탁심나트륨의 주수출시장을 보면 한미약품이 중국·동남아시아·러시아등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제일제당은 유럽·남미등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포탁심나트륨의 거대시장인 인디아등에서 한미약품과 제일제당이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여

K G당 8 5 0 ~ 9 0 0달러선에서 거래되던 것이 현재는 7 6 0 ~ 8 1 0달러선에 수출되고 있을 정도로 심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여기에는 인디아가 그동안 무관세였던 이 품목

에 25% 관세율을 적용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국내 기업들간의 제살깍기식 경쟁이 더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3세대 항생제로 널리 알려진 세포탁심나트륨은 연

간2 0 0억원 정도의 시장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약품과 제일제당·영진약품등 3개 기업에서

원료를 생산하고 있고 한독은 크라포란이라는 완제품

을 합자기업인 H o e c h s t로부터 전량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수급현황을 보면 한미약품은 9 3년 3200 KG(24억5 0 0 0

만원)을 생산, 92년 5 2 0 0 K G ( 3 9억3 0 0 0만원)에 비해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약품은 9 3년 6톤을 수출했는데 9 4년에는 1 0톤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 생산량과 상관없이 앞으로

내수보다는 수출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제일제당은 9 3년 4 5 0 0 K G ( 2 6억원)을 생산, 92년 1 6 0 0 K G ( 7억원)에 비해 무려 300% 정도 급증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수출도 9 3년에 5000KG 정도를 기록해 9 2년 7 0 0 K G에 비해 급증했다.

영진약품은 내수에 치중하고 있는데 9 3년 3 8 0 K G ( 5억원)을 생산, 92년 6 6 0 K G ( 8억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포탁심나트륨보다 더 발전된 형태인 세프트리악손나트륨이 1 2 0억원 정도의 시장규모를 보이

며 수요가 늘고 있다.

이 시장은 현재 한미약품이 60% 정도를 점유하며 스위스의 R o c h e로부터 6 0 0만달러 기술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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